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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CI.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파업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

했다. 

암참은 핵심 산업 내 노동 불확실성이 한국의 투자 신뢰도와 공급망 안정성,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 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암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인프라와 클라우드 컴퓨팅, 자동차, 에너지 산업 등에 필수적인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부담과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는 설명이다.

암참은 노동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빨라질 가능성도 거론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이 한국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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